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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퍼 엘리아슨 «숨결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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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산 2-1 도초수국정원 I T. 061-240-8044 
 

11 월, 아이슬란드-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 b.1967 이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에 

신작 «숨결의 지구»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신안군이 지역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안군은 1,004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한국 최대의 다도해 지역으로, 2021 년에는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신안군은 이러한 자연적 자산을 바탕으로 각 섬에 하나의 

미술관이나 예술작품을 설치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어 독창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숨결의 지구»는 본 문화예술사업의 첫 번째 작품이다. 

과거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도초도의 독특한 지형은 이번 작품의 주요 영감이 되었다. 섬에 

도착한 방문객은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변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도초수국정원 정상에 

도달한다. 정원 입구에는 팽나무를 보며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먼저 위치한다. 이어 

방문객은 언덕 안에 자리한 입구를 통해 «숨결의 지구» 내부로 들어서게 된다. 

이 작품은 용암석 타일로 정교하게 구성된 구(球)형 공간으로, 도초도 화산 활동의 역사를 반영한다. 

붉은색, 녹색, 청록색으로 이루어진 타일의 색 배치는 공간 내에서 다차원의 입체감과 움직임을 

연출하며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숨결의 지구»에는 모서리도, 지평선이나 경계의 감각도 없다. 게다가 벽, 천장, 바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엘리아슨은 말한다. “구의 내부에 서 있으면,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함을 

느끼게 된다. 하단의 붉은색에서 상단의 녹색으로 변하는 타일은 대지와 토양, 식물의 푸르름과 

직관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주변의 다면체 형상들은 흙 속의 결정체와 생명을 불어넣는 미세한 양분을 

떠오르게 한다.” 

엘리아슨은 빛, 물, 공기와 같은 자연의 원소를 활용해 인간 감각과 환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다.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는 그의 지속적인 자연 탐구와, 특히 이번 신작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도초도의 고유한 특성과 작가의 예술적 비전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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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지와 식물, 나무, 다양한 생명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우리를 지탱하는 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지배한다는 가정을 뒤집고, 우리가 그저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작가는 덧붙였다. 

엘리아슨은 1997 년부터 설치,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는 2003년 제50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덴마크관 대표작가로 참여했고, 같은 해 

런던 테이트 모던 터빈 홀에 <날씨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200 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왔다. 이후 

<뉴욕 시티 워터폴스>(2008), <당신의 무지개 전경> (2011), <아이스 워치>(2014-2018)와 같은 공공미술 

작품으로 관람자의 사고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2020 년에는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증강현실 앱(AR) <어스 스피커>를 발표했고, 

2022 년에는 카타르 도하 외곽 사막의 섬세한 생태계에 주목한 거울 파빌리온의 군집 <한낮의 바다를 

유영하는 그림자들>을 공개했다. 

엘리아슨의 작품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파리 루이비통 재단, 서울 

리움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2019 년, 그는 UNDP 굿윌 기후 행동 친선대사로 임명되었고, 2023 년에는 일본 황실로부터 프리미엄 

임페리얼 상을 수상하며 예술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베를린에 위치한 스튜디오 올라퍼 엘리아슨은 기술자, 건축가, 아키비스트, 연구원, 요리사, 미술사학자, 

그리고 전문 테크니션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